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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장 인터뷰

3년 임기 마무리하는
이을성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회장

그동안 협회장으로써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를 이끌어온 이을성 회장이 어느 덧 퇴임을 앞두게 됐다. 

3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를 통해 3년 임기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회장을 만나 퇴임을 앞둔 소회와 앞으로의 

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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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회장은 “3년간 함께 뛰며 고생한 집행부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도와주

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”는 말로 지난 3년 임기의 소회를 밝혔다

“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및 시행이 가장 보람”

“ 3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. 매 순간이 긴박했고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”는 이 회장

의 말처럼 3년간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움직이며 보냈

다. 여러 가지 사업이나 성과 중에 이 회장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일은 무엇일까. 한참을 고민하던 이 회장은 재임 

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2018년 2월 제정되어 9월 시행된 일을 꼽았다. 이 회장은 해당 법

률이 시행됨에 따라 “광융합산업이 국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광산업이 더욱 활

성화되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, 성과와 영광이 있으면 그만큼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이다. 이 회

장의 3년간 임기 안에도 분명 아쉬움이 있었다. 이 회장은 ‘광학세계’가 잠시 휴간을 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

한 k-light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부분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. 1989년부터 발행되어 30년이란 긴 

시간동안 회원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‘광학세계’는 ‘k-light’로 이름이 바뀌면서 잠시 발간이 되지 못했다. ‘k-light’는 

산.학.연의 유대강화 및 질적 향상과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발 빠른 기술동향과 ,정책을 회원사에게 

전하고자 한국광학회, 한국광산업진흥회와 MOU 협약을 맺고 2018년 1월부터 광학전문 매거진을 목표로 창간

되었지만 발간이 멈추게 됐고, 다시 ‘광학세계’를 발행하게 되었다. 이 회장은 “‘광학세계’가 잠시 휴간되어 위기를 

맞았지만 다시 복간되어 다행”이라며, “앞으로 그동안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협회를 대표하는 매체로 성장하

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 

“차기 집행부 역할 기대... 당분간 회사에 집중하고파”

후임 협회장을 비롯해 차기 집행부에게 바라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이 회장은 “차기 집행부의 역할이 크게 기대

된다”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“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젊고 패기 있는 구성원으로 세대교체 되어 역동적으

로 협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”이라는 이 회장은 “광융합산업진흥법의 발효에 따라, 적극 대처하여 우리 회원사

들의 사기진작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한다”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. 

“베트남 공장의 현지화에 좀 더 신경 쓰고 싶다”며 해성옵틱스 경영에 집중할 뜻을 밝힌 이 회장은 회장 자리에서 물

러나지만 협회에 대한 애정만큼은 아직 남아 있는 듯 했다. “북한산 인수봉에 올라가 임기 3년을 한번 뒤돌아보고 

협회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싶다”는 이 회장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.   

이을성 협회장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광학 관리이사, 관리총괄, 해성옵틱스(주) 회장을 역임하고 

있으며 2016년 3월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협회장, 한국광학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.

협회장 인터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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